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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�S�t�u φ �o�n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l�o�g�y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a�e�-�M�a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P�r�o�p�r�i�e�t�y �o�f �t�h�e �V�i�s�c�e�r�a�l
�A�s�s�i 휠�u�n�e�n�t �b�y �S�a�- 잃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.

�f�i�n �S�u�n�g�, �K�i�m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K�y�u�n�g�W�o�n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�, �S�u�n�g�n�a�m�, �K�o�r�e�a

�T�h�e �m�e�t�h�o�d�o�l�o�g�y �o�f �t�h�e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p�h�i�l�o�s�o�p�h�y �i�s �d�e�d�u�c�t�i�v�e �a�n�d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t�h�e �o�f �O�c�c�i�d�e�n�t�a�l �p�h�i�l�o�s�o�p�h�y �i�s

�i�n�d�u�c�t�i�v�e�. �T�h�e�r�e�f�o�r�e �s�t�u�d�y �o�n �t�h�e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p�h�i�l�o�s�o�p�h�y �m�u�s�t �s�t�a�r�t �f�r�o�m �r�i�g�h�t �c�o�m�p�r�e�h�e�n�s�i�o�n �o�f

�f�u�n�d�a�m�e�n�t�a�l �p�r�e�m�i�s�e �b�e�f�o�r�e �d�e�t�a�i�l�e�d �a�n�a�l�y�s�i�s�.

π�I�e �w�r�i�t�e�r �s�t�u�d�i�e�d �t�h�e �m�e�a�n�i�n�g �o�f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l�o�g�y �w�h�i�c�h �f�o�r�m�s �t�h�e �b�a�s�i�s �o�f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

�p�h�i�l�o�s�o�p�h�y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p�r�o�p�r�i�e�t�y �o�f �v�i�s�c�e�r�a�l �a�s�s�i�g�n�m�e�n�t �b�y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w�h�i�c�h �f�o�r�m�s �t�h�e

�t�h�e�o�l�e�t�i�c�a�1 �b�a�s�i�s �o�f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.

�T�h�e �r�e�s�u�l�t�s �a�r�e �f�o�l�l�o�w�i�n�g�;

�1�.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l�o�g�y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a�e�-�m�a �h�a�s �t�h�e �e�x�i�s�t�e�n�t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b�u�t �d�o�n ’ �t �h�a�v�e �t�h�e �s�i�d�e �o�f �t�h�e �f�o�r�m�a�t�i�v�e

�p�n�n�c�l�p�l�e�.

�2�.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l�o�g�y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a�e�-�m�a �i�s �n�o�t �t�h�a�t �s�e�a�r�c�h�s �f�o�r �t�h�e �o�b�j�e�c�t�i�v�e �r�u�l�e �o�f �n�a�t�u�r�e �b�u�t �t�h�a�t �c�e�n�t�e�r�s

�a�r�o�u�n�d �a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 �b�y �s�u�b�j�e�c�t�i�v�e �u�n�d�e�r�s�t�a�n�d�i�n�g �s�y�s�t�e�m�.

�3�.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l�o�g�y �c�o�n�s�i�s�t�s �o�f �f�o�u�r �e�l�e�m�e�n�t�s�, �t�h�a�t �i�s �m�i�n�d �(心�)�, �b�o�d�y�( 身 �)�, �e�v�e�n�t�s�( 필�)�, �a�n�d �n�a�t�u�r�e�( 物�I�)�.

�A�m�o�n�g �t�h�e�m �m�i�n�d �a�n�d �b�o�d�y �m�e�a�n�s �a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�, �n�a�t�u�r�e �m�e�a�n�s �t�h�e �n�a�t�u�r�a�l �e�n�v�i�r�o�m�n�e�n�t

�c�o�n�t�a�i�n�g�i�n�g �t�i�m�e �a�n�d �s�p�a�c�e�, �e�v�e�n�t�s �m�e�a�n�s �n�o�t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n�a�t�u�r �b�u�t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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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 �T�h�e �m�i�n�d �a�n�d �b�o�d�y �a�s �Y�m�-�y�a�n�g�( 陰陽 �)�m�e�a�n�s �t�h�e �s�t�a�t�e �w�h�i�c�h �o�b�j�e�c�t�s �a�n�d �s�e�l�f �b�e�c�o�m�e �o�n�e�.

�5�. π�1�e �m�i�n�d �a�s �t�h�e �G�r�e�a�t�-�A�b�s�o�l�u�t�e�( 太極�) �h�a�s �t�h�e �p�o�s�s�i�b�i�l�i�t�y �o�f �t�w�o �i�n�t�e�r�p�r�e�t�a�t�i�o�n�, �F�i�r�s�t�l�y �i�t �m�e�a�n�s �t�h�e

�s�t�a�t�e �o�f �t�h�e �s�o�u�r�c�e �o�f �l�i�f�e �w�h�i�c�h �n�a�t�u�r�e �a�n�d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 �b�e�c�o�m�e �o�n�e�. �a�n�d �s�e�c�o�n�d�l�y �i�t �m�e�a�n�s �t�h�a�t

�t�h�e �m�i�n�d �o�f �a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 �b�e�c�o�m�e�s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s �o�r �t�h�e �c�e�n�t�e�r �o�f �t�h�e �c�o�s�m�o�s�.

�6�. �I�n �t�h�e �v�i�s�c�e�r 외 �a�s�s�i�g�n�m�e�n�t �b�y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t�h�e �p�o�s�i�t�i�o�n �o�f �h�e�a�r�t�, �t�h�e �G�r�e�a�t�-�A�b�s�o�l�u�t�e �i�n

�c�e�n�t�e�r �i�s �i�m�m�a�n�e�n�t �w�i�t�h�i�n �f�o�u�r �v�i�s�c�e�r�a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 �o�f �i�t �i�s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 �u�n�d�i�f�f�e�r�e�n�t�i�a�t�e�d �u�n�i�t�a�r�y

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b�o�d�y�, 따�t�e�r �i�t �i�s �d�i�f�f�e�r�e�n�t�i�a�t�e�d �s�t�i�l�l �s�e�r�v�e�s �a�s �t�h�e �u�n�i�t�a�r�y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w�h�o�l�e �b�y �m�u�t�u�a�l

�c�o�n�n�e�c�t�i�o�n�, �a�d�j�u�s�t�m�e�n�t�, �u�n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뻐 �d �s�u�p�e�r�v�i�s�i�o�n�.

�7�. �T�h�e �G�r�e�a�t�-�A�b�s�o�l�u�t�e �i�n �c�e�n�t�e�r �i�s �d�i�v�i�d�e�d �i�n�t�o �t�h�e �G�r�e�a�t�-�A�b�s�o�l�u�t�e �o�f �m�i�n�d �a�n�d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b�o�d�y�. �A�n�d �t�h�e

�G�r�e�a�t�-�A�b�s�o�l�u�t�e �o�f �b�o�d�y �c�o�n�s�i�s�t�s �o�f �t�h�e �h�e�a�r�t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s�y�s�t�e�m �o�f �b�l�o�o�d �v�e�s�s�e�l�,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m�i�n�d �m�e�a�n�s

�t�h�e �s�e�l�f�-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�( 自 ￥성

績 를�&
률빼

東洋哲챙의 方法論은 演繹的이고 西洋哲學의 方

法論은 歸納的이다 �. 그러므로 束洋哲學을 빠究하는

데 있어서는 細部的인 分析에 앞서 基本的 前쁨에

대한 명확한 이해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�. 만약 基

本 前提가 불명확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

는 모든 논의들이 갖論일 수 밖에 없다 �.
따라서 사상철학의 논리전개의 기본 틀인 판心身

物의 宇숨論의 含意를 究明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

연한 것이나 동무가 宇힘論으로서 제시한 事心身物

에 대하여 명확한 語義의 설명이 없이 그것을 이용

한 철학적 전개만 있을 뿐이고 �, 사상 의학의 논리

적 기초인 표腦의 四象的 藏服햄리랩도그 논리적 타

당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여 四象을 五行으

로 전환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�.

이 에 저자는 우주론에서 는 束따 宇떠論의 ↑또格과

휩 �'�L 、身物의 의미를 �, 사상적 장부배속에서는 中央之

太極으로서의 心의 의미와 며많과의 해쐐性에 대해

考察 해 보고자 한다 �.

本 論

�1�. 우주론

�1�) 周易의 宇寅論

�}해易의 宇숨論은 宇짧萬物이 形化하기 以前의 �-

元의 原氣인 太極。�l 陰陽�매象 �.�i�\ 화를 거치면서 짜、

羅萬象이 形成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그

가운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�. 첫째 �, 動態的 發

生의 分化를 설명하는 것으로�, 太初로 부터 현재의

우주가 생겨나기까지의 宇숨發生說에 해당하는 形

成原理的 측면이 있고�, 둘째 �, 靜態的 現象의 構 �m�.

을 설명하는 것으로 �, 우주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

유지하는 방식으로서 存在原理的 측면이 있다�.
이 이론은 우주만이 아니라 인간 �1며體의 發生過

程과 成體의 存 �i�t 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그 含意는

包않的이다 �.
周易의 宇숨論은 �E�:�r�o�f�U�J�1 으로 볼 때 現代物理헬에

서 宇숨發生의 최신이론인 �B�I�G �B�A�N�G �(대폭발�) 설

만이 아니라 微 �J�¥�i뾰낀으로 볼 때 原子의 세계나 지금

도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는 素拉子의 세계에

�- �2�4�6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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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�.
이처럼 함의가 포괄적인 것은 태극�음양�사상�.�.�.

이 �<�r�n�:�"�J�.�.�-�t�l�l�. 릎를 지 칭 하는 뺨念이 아니 라 實體꺼至 現象

의 性質을 의미하는 象散빠念이기 때문이다 �.
따라서 여기에 어떤 實뽑 �, 어떤 現象을 代入해도

그것의 發生�分化와 構없�存在를 遺遍�不足함이 없

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�.

�2�) 東武의 宇움論

가�. 東武 宇많論의 論理의 轉

束武 宇숨論의 論理의 輪의 특징은 그 기본전제

는 주역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太極

�陰陽�, 四象의 象徵體系에 心身필物의 特定對象을

代入하므로서 그 含意의 解析乃至 週用의 福을 제

한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규정한데 았

다 �. 따라서 동무 우주론의 논리의 빼은 태극�음양

�사상이 아니라 心身事物이지만 태극�음양�사상과

결합함으로써 심신사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설영할

수 있고 또한 宇옮論의 地位를 획득할 수 있다 �.
그렇다면 동무 우주론의 構成要素이자 뀔際內습

으로서 �,�� 、身펄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�?

나�. 心身事物의 意味

心身은 �A問을 의미하는 것이고 物은 �A問存在의

터전이되 일반적으로 이해되듯이 形化된 天地딩然

�(空間 �)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을 包括한 �A

댐�}意짧에 補提되는 딩然�f융�i똥이며 필는 엄然界 내에

서 벌어지는 추節의 월化와 그에 따른 盛폈등의 事

件과 現象을 의미하는 것 �( 피然界의 등�l�H ↑ �) 이 아니라

오로지 物로써 표현되는 자연계에서 별어지는 �A問

펄일 뿐이다 �.
펀가 더셋팎가 아닌 �M�J�]�4�� 인 이유는 物이 란 時

훈의 連
�*
협將로서 時間이 없는 솥問이나 혈間이 없

는 時間은 �r�t�J�. 立할 수 없으며 時間이란 빠念은 찢化

를 내포한 것으로 그것은 담然의 變化 �, 즉 엄싼、事

를 의미하므로 엄然훤란 物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�,

필란 �A�f 섭�]事를 의미한다�.
다시 말하면 物과 판는 心身的 存在인 �A間이 經

驗으로 接觸할 수 있고 意識으로 補썼할 수있는 範

웹內의 딩然 �(物 �) 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內

容으로서의 �A間事 �(事�) 이다 �. 그러면 동무가 이러한

宇힘觀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�?

동무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�, 바람직한 삶의

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知的探究

의 �i金程에서 삶의 기본 構圖를 �A間 �(心身 �) 과 �A間

의삶의 環境 �(物�) 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內容

�(팎�) 으로 설정한 것이고 삶의 기본구도를 그대로

우주론의 구성요소로 설정한 것이다 �.
이 러한 우주론은 자연계의 規律과 法 �H�I�] 을 客觀的

으로 쇄明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解

決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이

직접 經驗하는 세계에 대한 現實的이고도 主觀的인

認짧體系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�. 그러므로
이를 �A間 �I�I�I 心의 宇숨論이라 할 수 있다 �.

이상에서 동무 우주론의 구성요소로서 심신사불

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�. 다음단계의 문제는 때

象-心身事物 이전의 太極-心 �. �I쏟陽-心身이 내포하

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�.

다�. 陰陽之心身의 의미

周찢�l 의 宇市 �E젊은 엄然 �%의 規律과 �d펴 �I�] 에 대한

容觀的 �=�J�r�1�.�.�&�o�f�"�.�J�] 값뿜系이므로 發生의 形成 �!연理와 現象의

存在 �!흉理 양자가 모두 成 �t 되지만 束武의 宇숨論은

�A間의 現 �l�=�U�f�.�) 經險렌 �W�-에 대한 主觀的 認識 體푼、

이므로 經牛의 形成原、행는 성립될 수 없으며 �(현상

의 상태에서 발생의 전단계로 핸及해 들어갈 때 인

간과 인간사는 증발해 버리므로 경험이나 주관은

있을 수 없다 �.�J 채없의 存在 �!젠理만이 성립된다 �.

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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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發生의 形成原理가 成立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

를 論究해 보면 훌 �L、身物의 前 段階인 心身은 �A之

心身은 아니며 精神的 要素와 物質的 훌素라고 해

석할 수 있고�, 太極-心은生氣라고 할 수 있으나 현

재의 �A間의 뽑、推내지는 認識能力으로 形成原理的

측연에서 陰陽之心身과 太極之心의 意味를 규정하

기는 어렵다 �. 문제가 되는 것은 精神으로 精神이

宇숨發生의 첫 단계인 未分化된 氣 속에 내포되어

있는 지 아니연 發生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생명체

가 나타나고 생명체가 어느정도 복잡한 구조를 갖

추었을 때 부터 그 구조에 따른 기능으로서 정신이

발현된 것인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�.�)

따라서 靜態的 現象의 存在原理적 측면에서 태

극�음양�사상의用法을 보면 太極이란 일정한 대상

을 一元의 全짧로 觀察하는 것이고 �, 陰陽이 란 동일

한 대상을 -元의 二分으로 觀察하는 것이고 �, 며象

이란 동일한 대상을 一元의 四分으로 觀察하는 것

이다 �.
즉 관찰의 대상 �(宇市이든 �A間이든 �) 을 �- 元의 전

체로 본것이 태극이고 �, 一元을 二分하여 본것이 陰

陽이고 �(二元論이 아님 �)�, -元을 며分하여 본 것이

四象 �(四元論이 아님 �) 이므로 觀察의 對象 자체는 변

하지 않고 관찰자의 觀몇퍼의變化가 있을 뿐이다 �.

띠象

�,�L�, 、 身事物

太極�U훌 陽

心身 �'�L
、

그런 의미에서 볼 때 陰陽에서의 心身은 四象의

心身필物을 포괄한 개념이다 �. 이 때 음양의 心과 身

을 따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心身

을 합하여 본다면 ‘物我-뽑’ 의 상태를 지칭한다

고 볼 수있고 팎物이 아니라 心身이라한 것은 束武

의 宇市論이 �A問中心의 主點的 짧淑뿜系이기 때문

이다 �.

‘物我-體’란 事物이 心身으로 녹아 들어오고 �,�L�, 、

身이 事物까지로 확대된 상태를 표현한다 �.

心-形而上�, 機能 �.
�(事�, 心�)

身-形而下 �, 構造 �.
�(身 �, 物�)

라�. 太極心의 의미

太極에서의 心은 陰陽의 心身을 포괄한 것이니

급기야 心身의 의식적 구분마저도 초극된 하나로

混없된 상태로서 이 때의 心을 말로써 표현해 본다

면 첫째�, 太極이 宇숨의 -元狀을 의미하고 太極으

로서의 ι、。�1�A 問中心의 宇숨論에서 언급된 것을

감안할때 天 �A�- 體의 生命의 本源인 상태라고 할

수 있고 �, 둘째 �, 내 마음이 곧 宇숨라거나 또는 내

마음이 宇힘의 中心이라고 할 수 있다 �.
첫번째 해석의 가능성의 논거는 동무의 우주론이

주관적 인식체계이고 존재원리적 입장에서의 구분

임을 감안할 때 四象의 心身판物을 기본으로 하는

구도에서 陰陽의 心身으로 요약하게 되면 陰陽의

心身이 四象의 心身휩物을 포괄하게 된다 �.
그러나 이 때 心身事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

그대로 있으면서 즉 우주의 구성요소는 그대로 있

으면서 二分的 관점에 의해 그 명칭을 心身이라 한

것이고 太極의 心도 心身휩物을 그대로 둔 채 心으

로 통칭한 것일 뿐이다 �. 다시 말하면 四象의 心身

事物은 -元의 二分的 관점인 음양에서나 --π的
관점인 태극에서나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것이 아니

라 그대로 있으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

명칭만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�.
그것은 우주론만이 아니라 동무의 모든 논리체계

가 며分法的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-元
論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 때 일원의 象徵개념인

太행을 구체적 용어인 心으로 표현하였을 때 그 心

에는 生命이라는 개념이 담겨있으며 또한 그것이

�- �2�4�8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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宇숨의 -元으로서의 ι、이므로태극심은 天 �A�- 體

의 生命의 本源인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�.
두번째 해석의 가능성의 논거는 두 가지를 들 수

있다 �.
하나는 太極-心 �, 陰陽 �-�,�G 、身 �, 四象-心身事物 의

관계와 의미의 이해에서 논리적으로는 太極-陰陽�-

四象 의 순서를 가지므로 太極心이 분화하여 �P효陽�-

之心身으로 �, 陰陽之心身이 분화하여 며象之판心身

物이 되는 것이나 현실적 �(실제적 �) 으로는 인간의 認

識은 나타나 있는 現象으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이

다 �. 따라서 동무가 훌 �L、身物을 우주의 構成要素로

서 認識�設定한후 心身이 확대되어 事物을 포괄하

고 다시 心。�1 확대되어 身을 포괄하는 순서를 거친

것으로 太極心이란 最初의 상태가 아니라 最終의

상태인 것이고 그것은 意識이 확대되어 宇숨와 하

나가 된 상태 또는 事身物이 意識의 統制 또는 領

域안에 들어 온 상태를 의미한다 �. 이 경우 太極心

은 내 마음이 곧 宇숨인 狀態이다 �.
또 다른 論據는 東武의 宇숨論에서 太極�陰陽�.�R�]

象의 논법과 四端論에서의 太極�陰陽�四象의 논법

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�.
때端論에서의 太極�陰陽�四象의논법의 특징은

四象과 騙懶리훨의 문제에서 태극과 사상을 동시에

논한 것이다 �.
즉 �, 빠牌맑쁨을 四維之 며象으로 心을 中央之 太

極이라 하였는 데 중앙지 태극은 원래의 -元的 전

체를 의미하는 태극과는 다른 것이나 사상의 단계

에서 분화된 사상이 -元的 며分廠念임을 나타내는

동시에 一元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조宰機能을 의미

한다�.
이와같은 장부맴調에서의 太뼈과 매象의 논법에

서 中맛之 太極의 개념을 宇힘�論의太極-心의의미

파악에 이용하면 내 마음이 곧 字파의 中心�王후�1흉

로 해석할수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�.

이상의 논리와 束武의 사고방식에 따라 太極心의

의미는 다음 두 가지 해석이가능하다 �.
첫째 �, 元太極의 입장에서는 天 �A一體의 生命의

本源인 상태이고 �,

둘째 �, 中央之 太極과 連係된 입장에서는 내 마음

이 곧 宇숨 �, 또는 宇숨의 中心�主宰處가된다 �.
이러한 해석이나 내포는 어디까지나 普遍앓當한

宇숨論의 결론이 아닌 東武宇숨論에 국한된 것임을

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�. 그렇다고 해서 東武 宇옮�

論의 의미를 過少評價하는 것은 아니며 동무는 자

신의 우주론에 의해 인간이해의 새로운 思考짧系와

觀點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偏敎哲쩔의

오랜 전통위에 성럽된 것이다 �.

마�. 太極心의 해석과 기존 哲學의 관계 �1�'�[

위와 같은 견해는 중요한 철학적 내포를 시사한

다�. 四象의 흙 �L、身物의 의미 파악에서 이미 �A問中

心의 宇숨論임을 밝힌 바 있지만 太極 心의 단계에

와서는 그것이 한층 심화되어 우주의 중심은 인간

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이 되어 버

리고 마는 것이다 �. 기존의 붙老쩔에서 天 �A相應이

나 天 �A合-思想은 우리에게 익숙 한 것이나 그것

은 어디까지나 시추짧인 �A間의 生命原理는 大宇힘�

인 엄然界의 原理와 일치하므로 자연과의 조화를

통하여 인간생명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동

무의 宇펌論에서는 인간은 �I�J 추숨가 아니라宇숨成

立의 필요 불가결한요소이며나아가 우주의 중심

이 된다 �.
이런 견해는 또 陸家山과 王陽明의 폼心흉�n宇뻐�

�(내 마음이 곧 宇市 �)�, 萬物-웹論이나 佛家의 一切

唯 �,�G 、造의 ‘띤、뻔、과꺼꿰 �;한 바가 있다 �.
그러나 象 �t�J�j 이나 陽明의 홈心맨宇파의 論理는 ‘ �L 、

���n 理에서 나온 것으로 心맨理란 對象긴냐�@을 經險하

거나 배우기 이전에 이미 내마음 속에 그러한 이치

…”



太極 l＼ 해l

�PÂ¹���!�h �'�L0� 身

�中之짜 �(�1�:�.¿Ô�) �R 뼈
四 ��中之陰�(N-�.�l���) ���:�I�.

�A�A�'�.�"�, �

象 따中之陽(中下월)
�c�:�.�t�:�1�' �I�!�f‘t‘그

F승中之앓 �e�nÁ¡�;�) �i�G�f¬p�; Å»�X
’극

사상의학회지 저�1�9 권 저�1�1 호 �1�9�9�7

가 갖추어 있다는 뜻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

가 흠心郞宇짧란 내 마음 속에 우주의이치가 갖추

어져 있다는 뜻이고 陽明의 萬物-體論은 心外無

物 �, 心外無理의 응없뽕에서출발하는 것으로 그 훌面

에는 外界의 物體의 存在는 내 마음과 접촉할 때비

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며 내 마음과 접촉하지

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고

가 깔려있으나 束武의 太極心은 온 우주전체를 일

걷는것이요 太極心 밖에 外物이 있을 餘地는 없으

며 또한 동무의 태극심은 엄我가 우주까지로 확대

된 결과이다 �.
또 陽明의 �'�L 、 ���n 理 �, 폼 �'�L 、 ���n 宇배�I�, 萬物-體論은 어디

까지나 朱子의 理가 대상사물에 대한 容觀的理인

것과 비교하여 마음 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

主觀的 핸의 主꿇에서 출발한 것으로 理에 대한 主

홈의 認識의 �:�]�( 元에서 듭及되는 것이지만 東武의

宇많論은 그것이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理에 대

한 主客의 認誠의 �:�J�.�: 元이 아닌 觀點에 따른 分類에

서 출발한 것이고 그 내용은 心身적 存在 즉 온전

한 生命인 �A問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이면서 태극

심에 이르러서는 우주가 곧 하나의 생명으로 확대

통합되는 것이다 �. 따라서 陽明의 폼 �'�L ‘ �g�n 宇짧나 萬

物-뽑-論은 束武의 太 �wι、의 의 미와는 관계가 없으

며 �, 佛家의 -切唯心造도 對象펀物은 변함없이 그

대로 있으되 내 마음의 作用 또는 없웰에 따라 다

르게 비쳐 보인다는 뜻이며 그 이면에는 本性의 변

함없음과 맑음을 깨달아 現象의 변화의 의미를 파

악함으로써 苦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이

역시 束파의 太極心과는 다른 것이다 �.
따라서 束武의 �A間 �q�] 心의 宇 �f늄論은 類를 찾을

수 없는 ’융낌�I�J的인 것이라 할 수있다 �.

�2�, 太極-心 �, 맥훌-師牌빠홉의四훌醫學的 이해

�1�) 사상의 장부배속에서 심의 位相

『사단론』에서 “五藏之 心 中央之 太極이요 �, 五藏

之 뼈牌 �!�I�f 딸 四維之 四象”이라 하였는 데 이 구절

은 이제마의 독창이자 이제마이전의 사고체계에서

는 이해되기 어려운 혁명적 언급이다 �.
이 부분에서의 태극과 사상의 논법은 우주론에서

태극심의 의미추구에 적용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

五陣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를 기존 한의학에서는

五行으로 분석하고있는 데 비해 사상의학에서는 四

象의 四흙、개념에의해 분석하므로써 남게되는 心騙

의 位相설정의 논리적 타당성여부와 그 의미의 해

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담고있다 �.
본래 太極。�l 一元의 전체릎 의미하고 �, 四象이 �-

元의 전체를 四分하여 보는象徵語임을 고려할 때

사상의 단계에서는 태극이란 언급될 수 없는 것이

다 �. 다시 말해서 心과 빠牌 �!�I�f 딸은 통일한 五腦中의

一部인데 心만이 따로 떼어져 매象밖에 있다면 뼈

牌 �!�I�f 업도 온전한 사상이 될 수 없고 심도 온전한

태극이 될 수 없다 �.
그렇다면 心과 뼈牌제휩은 어 �I언 관계로 이해되어

야 하는가 �?

표 �1

표 �1 은 �A問 全뽑를 나타내는 것이다 �.
여기서 五 �i�j�i�j�; 츠 心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�.

四윗개념으로서의 �H�i�l�i 牌 �!�I�f 칩은 �A멈 �1全쁨를 나타내는

π
�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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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므로 폐비간신 밖에 五械之心。�l 자리할 곳은

없다 �. 그렇다면 오장지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의

미하는가 �?

�2�) 心의 位置와 機能

사상적 개념속에서 心의 위치는 뼈牌따웹의 四職

�(四훨 �, 四黨 �) 속에 內在되어 있다 �. 풀어서 말하면 며

魚중 어느 -흙에 속한 것이 아니고 �, 사초 밖이나

사초에 둘러싸인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

며 四뚫엄體에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�. 이 때의 심

은 心腦 �(�h�e�a �r�t�) 과 血管 �(�b�l�o�o�d �v�e�s�s�e�l�) 을 말하며

기능면에서보면 혈관은 全身 �(四월 �) 을 �j훌流하고 있

고 心血管系에 의한 血뾰의 個뭘은 사초적 폐비간

신의 呼吸氣波 �, 出納水줬의 기능중 어느 특정기능의

분담과는 관련이 없으나 혈류를 통하여 사초사이가

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有機뿜로서 統合될 뿐

만 아니라 전신적 調節 �(主宰�) 작용까지 수행한다 �.
사상이란 음양이 분화된 것이고 음과 양은 각각

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�P효根於陽 陽根於陰의 相對的

인 관계인 것처럼 사상도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고

상대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相互 連했 �, 調

節 �, 統合 �, 主宰기능이 장부로서는 오장지심에 있다고

보고 중앙지태극이라 이름한 것이다 �.

분화이전의 일원인 태극 �(인간 �) 이 사상으로 분화

된 이후에도 일원적 전체로서 주재의 역할을 하는

것이 오장지심이며 따라서 이 때의 태극을 中央之

太極이라 하여 최초의 태극과 구분하여 동일한 것

이 아넘을 나타냈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태극을

元太極이라 이름할 수있다 �.

�3�) 五職之心의 生理 病理的 立場

사상체질이란 폐비간신 떠�R훌機能의 大小에 따른

四 �j뿔사이의 �I�;효陽昇降양 �1�J 의 불균형의 특징에 따라

정해지는 것이고 쁨뒀딩 �I�J 生理는 승강세력의 불균형

의 정도가 일정 범위내에 있는 상태이고 �, 病理는

불균형의 정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 병적증세를 나

타내는 경우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五腦之

心은 사초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초 자체에

內在해 있는 것이므로 四흙相표間의 連係와 統合 �,

主宰機能으로써의 心을 四뚫內에서 抽出하여볼 수

는 있으나 심장은 체질적 특정을 구현하는 데 간여

하지 않으므로 생리와 병리에 개입하지 아니한다

다만 병증론에서 심장의 動↑쫓를의미하는 정충과

같은 병증은 심장 자체의 이상이 아닌 사초의 음양

승강의 편차에 따른 병증반응의 出現�j훌로써 의미가

있을 뿐이다 �.
다시 말하면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심장과 관

련된 병명들 즉 협심증�심근경색증�관상동맥경화

증�심장신경증�혈압의 고저에 따른 심장의 이상등

은 실제로도 다른 장기의 이상내지는 備生의 不상

理에서 二次的으로 랩發되는 것이며 사상의학에서

는 질병의 발생은 폐비간신 사장의 대소에 따른 편

차만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치료도 이들 장기의 기

능의 조절로써 다스린다 �.
이것은 �F슬陽의 昇降이란 개념 자체가 單 �- 職뼈

또는 어느 �-�" 흙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대소관계

에 있는 장부사이의 升降援束을 일걷는 것이고 병

증이란 승강의 이상을 의미하므로 치료 역사 이들

대소관계에 있는 장부사이의 승강을 조절하는 것일

뿐 심장 자체는 조절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병증의

발현처일 뿐이다 �.

�4�) �,�e�.�' �(�m �i�n�d�) 之 中央之 太極

폐비간신 매腦에 대한 中맛之 太極을 心 �(�h�e�a�r�t�)

이라 하였을 때 哀산품쩔 四心에 대한 中央之太펜�.
은 어떻게 지칭해야 옳을까

�q

본래 기존의 한의학이나 사상의학이나 心身 쁨

의 입 장이 므로 心이 라하면 �6훌앓로서의 ι、腦�(�h�e�a�r�t�)

�- �2�5�1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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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精神 �(�m�i�n�d�) 둘 다를 포함하여 칭하기도 하고

어느 하나만을 칭하기도 하는 데 哀愁훌樂의 며心

을 며職에 대응하여 본다연 身 �(�b�o�d�y�) 의 중앙지 태

극인 心職 �(�h�e�a�r�t�) 에 대해 心 �(�m�i�n�d�) 의 중앙지태극

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명칭은 엄我가

될 것이다 �.
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2

이 때 心磁은 身之中央之太極으로써 뼈牌 �I�j�H ￥ 띠

�8훌에 포함되는 것이고 �, 엄我는 心之中央之太極으로

써 哀愁뿔쩔 때 �'�L 、에 포함된다 �.

즉 中央之太極은 며흙속에 內在해 있으면서 分化

된 며象이 -元의 全웹일 수 있도록 하는 主宰의

기능을 담당한다 �.

�5�) 中央之太極의 自律性

또한 중앙지태극을 설정하여 聖 �A과 聚 �A�0�1 폐비

간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聖 �A의 태극과 聚

�A의 태극이 다르다고한 것은 태극과 사상의 용법

의 타당성을 떠나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�. 첫

째는 �, �f잃敎가 �f�i�t 己治 �A의 학문임을 고려할 때 인간

에게는 修餐의 自律性이 있고 그 자율성의 소재를

太極心으로 본 것이다 �. 만약 태극심의 자율성이 없

다면 폐비간신 사장의 대소로 결정되는 처�l 질적 특

정 �( 당然 �E탤 �I�J 에 따라 先天的으로 부여되고 後天的

햇化의 가능성이 없는 心양의 끼
�;
쐐化 �) 은 개선의 가

능성이 없다 �. 둘째는 �, 사상의학이 기존의 동양의학

과 마찬가지로 心身-體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는

하나 정신을 우위에 두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�.

�(磁뼈論�) 心쩔-身之主宰

�(四端論�) 中央之太極 聖 �A之太極高出於짧 �A之太

極也

며維之四象 聖 �A之四象 �{종通於聚 �A之四

象也
�(四端論�) 天下聚 �A之磁理 까、皆聖�A之鷹理 而 才

能亦皆聖 �A之才能也 �.�.�.
�.�. .而엄 言티 我無才能 �i 긍者 월才能之罪젊

�'�L 、之罪也

�6�) 四象과 五行의 轉換可能性 與否

사상의 단계에서 태극이 �-�r�:�. 謂될 수 없고 �, 四魚外

에 중앙지심이 자리할 수 없음에도 함께 언급되어

태극의 의미가 誤解되고 사상의 四分 �i�t적 思考가

五뤘素 로 오인되어 四象을 五行으로 전환해 보려

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성렵할 수도 성공

할 수도 없다�.
왜냐하면 五行은 水 �(陰中之陰 �) 와 火 �(陽中之陽 �) 의

昇降을 기본으로 하여 木火士金水의 �i홈짧으로 논리

가 완성되지만 며象은 陰陽의 昇降을 기본으로 하

여 四象의 昇降의 細分化로 논리가 완성되므로 四

象속에 五行類의 生克의 ‘휩�f월原理 는 없으며 또한

四象이외에 太極을 또 다른 一없으로 함을 필요로

하지 않는다 �.
그럼에도 太極이 四象과 동시에 언급된 이유는

分化된 며象만으로는 元太極이 갖고있는 全體性과

一元性 그리고 主宰와 統힘�l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

렵기 때문에 元太極 .이 아닌 中央之 太極을 설정하

는 二重 裝置를 통하여 인간 생명의 有機的인 全움�-

性과 ￥�X合↑�f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�.
냐 �l央之 太힘은 사상밖이나 사상내에 따로이 자리

�1�/�-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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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며象 당뿜속에 內在되어 있

는 主宰的 機能에 대한 別稱이다 �.
인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을 오행으로 보는

것과 사상으로 보는 것은 어느것이 옳으냐의 문제가

아니라 有用性의 문제며 사상을 오행으로 전환하여

일치된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연구 자체로서는 의미

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중요한 것

은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동무가 병증론에서 전혀 오

행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�.

續
을�4
률빼

며象哲學의 基盤을 이루는 事心身物의 宇숨論의

의미와 며象醫學의 논리적 기초인 五磁의 며象的

�8훌뼈홈 �[�J 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얻

은 소견은 다음과 같다 �.
�1�. 東武 宇숨論은 形成原理的 떼面은 없으며 存

在原理的 宇숨論이다 �.
�2�. 엄然의 客觀的 規律을 論하는 것이 아니라 �A

間의 意誠과 經險에 補 �f足되는 現흉的이고 主觀的

認識體係에 의한 �A間中心的 宇숨論이다 �.
�3�. 心身事物에서 心身은 �A間을 의미하고 �, 物은

時空을 포팔한 �A間意誠에 포착되는 멈然環境이며 �,

事는 엄然事가 아닌 �A間펄를 의미한다 �.
�4�. 陰陽之 心身은 物我-體의 상태를 지칭한다 �.
�5�. 太極之 心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즉 첫째

는 天 �A�- 뽑�의 生命의 本源인 狀態 �, 둘째는 �A間

의 마음이 곧 宇숨 또는 宇寅의 中心이라고 할 수

있다 �.
�6�. 四象的 騙服홈리행에서中央之 太極으로서 心의

位置는 빠牌 �/�I�f 賢 며腦이외에 또다른 -象으로서가

아니라 四뚫 엄體 속에 內在해 있는 것이고 �, 그 機

能은 分化以前의 -元인 有機體가 四象으로 分化된

이후에도 -元的 全뿜로서 相互連係 �, 調節 �, 統合 �, 主

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�.
�7�. 中央之 太極을 心之 太極 �(精神的 폈素 �) 과

身之 太極 �(身體的 훌素 �) 으로 구분하여 보면 心之

太極은 엄我�, 身之 太極은 心騙과 血官系를 의미

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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